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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한부모가정 청소년의 가족관계와 개인내적 심리요인인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청소년 비

행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총괄적 구조를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하여 검증하여 한부모가정 청소년 비행의 

보호요인을 확인하고, 비행의 예방 및 개입 방안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의 2012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지원방안 연구의 횡단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최종분

석 대상에는 516명의 한부모가정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이 포함되었다. 그 결과, 자기효능감과 비행 간의 

관계를 제외한 모든 변수간의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가족관계가 좋을수록 청소년의 자기

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가족관계가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매개변수로서 검증되었다. 따라서 가족관계는 청소년의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긍정적인 

가족관계를 통해서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비행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한부모가정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 개입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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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overall structure among family relationship, self-efficacy, self-esteem, 

and delinquency of adolescent in single-parent families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o 

provide theoretical basis preventable juvenile delinquency. The data of 516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the research into the promotion policies on children and adolescents’ mental 

health(2012)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analysed. The result of this study are: (1) 

family relationship affects self-efficacy, self-esteem, and delinquency of adolescent, (2) family 

relationship affects delinquency of adolescent by the mediation of self-esteem, (3) self-efficacy 

doesn’t affect delinquency of adolescent. This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of both intervention 

as well as the development implementation of practical methods for the prevention of delinquency 

of adoles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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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대사회의 사회·경제적 변화는 가족형태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한부모가구의 증가 역시 그 

변화의 흐름 안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한부모가

구는 사망, 이혼, 별거, 유기, 미혼 등의 이유로 한명의 

부나 모가 18세미만의 자녀와 함께 사는 가정이다[1]1). 

우리나라의 전체 가구 중 한부모가정이 차지하는 비율

은 1990년대 중반부터 빠르게 증가하여 1995년 5.7%에

서 2012년 9.3%로 증가하였다[1][2].

한부모가정의 구성원들은 가족 구조의 변화로 인해 

가족 기능의 변화, 역할의 재조정 문제, 자녀의 심리 및 

행동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한부

모가정의 자녀들은 변화된 가족 구조 속에서 상당히 높

은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 출생 시 부모 중 한쪽 

부모의 부재로 인한 삶을 맞이하는 경우부터 성장과정 

중 부모의 별거, 이혼,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이 겪는 상황은 매우 다양하다[3]. 한부모가정 청

소년은 양부모가정 청소년보다 외현화 문제 및 내면화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 한부모가

정 자녀는 양부모가정의 자녀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낮

고[5], 흡연, 음주, 무단결석, 인터넷중독 등의 외현화 문

제를 더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6-8]. 최

근 전국 단위로 실시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에 따르면, 한부모가정의 청소년이 양부모가정보다 비

행 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9]. 특히, 청소년기

는 성장과 발달을 위한 다양한 과업을 달성해야 하고, 

새롭게 주어진 역할에 적응해야 하며, 급격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인 과도기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이렇듯 

혼란한 상황에서는 부적응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

고, 부적응의 대표적인 결과가 비행이다. 청소년기는 그 

어느 발달 단계보다 비행을 일으키는 정도가 높게 나타

나고 있고, 비행행동은 약물남용이나 반사회적 성격장

애로 발전될 수 있는 여지가 높다[10].

1) 한부모가구는 통계청 자료의 편부모가구와 동일한 개념이다. 이와 

유사한 용어로 한부모가족이라는 용어가 있으나 이는 한부모가족지

원법상 보호대상자를 의미한다[2].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이러한 

법에서 규정한 보호대상자만으로 한정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

서는 한부모가구 또는 한부모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한부모가정 청소년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대

부분 다양한 위험요소에 노출되어 있는 한부모가정 청

소년의 부적응 양상을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에 한부모

가정 청소년은 비행 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높고, 결손

이라는 가정의 구조적 환경 자체에만 관심을 집중시킴

으로써 한부모가정 청소년 각각의 개별적인 차이를 고

려하지 않고 일반화시키는 경향이 많다[11]. 가족구조

주의자들의 입장에 따르면, 부와 모가 함께 존재하며 

부모 양쪽 모두의 자원을 활용하는 양부모가정에 비해 

한부모가정은 취약한 가족환경이다[12]. 이에 반해 가

족과정주의자들은 단순히 부모의 존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 혹은 모와 어떤 종류의 상호작용을 하는가가 

자녀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즉, 가족 구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쪽 부모와 살던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의 질 높은 상호

작용과 가족원간 관계의 질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13][14]. 한부모가정 자녀가 가족 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위험요인에 노출될 가능성은 크지만, 모든 한부

모가정 자녀들이 문제행동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최근 연구들은 한부모가정 자녀들이 자신이 처한 어

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변화된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보호요인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이러한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인내적 보호요인을 강조하고 

있다. 개인내적 보호요인들은 자아존중감, 자아통제감,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대처방식, 낙관성 및 영성 등의 

요소들이 있다[15-18]. 국내에서 이루어진 청소년의 정

신건강에 대한  전국 단위 횡단조사 결과에 의하면[9], 

개인 내적 심리요인에서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긍정적인 

보호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자기효능감

[19-21]과 자아존중감[22-25]은 한부모가정 자녀의 주

요한 보호요인으로 이를 강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에

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이다. 

그러나 한부모가정 자녀에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행

동과 같은 위험요인에 대한 보호요인을 검증하거나 심

리·정서적 개입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그 대상이 아동에 편중되어 있는 반면, 한부모가정의 

자녀로서 겪는 어려움과 청소년기의 발달 과업을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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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결해야 하는 한부모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

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청소년기의 성공적인 적응

이 성인기에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는 초석이 된다고 볼 때, 한부모가정 청소년이 경험

할 수 있는 행동 및 정서문제와 같은 위험요인들에 대

하여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개인내적 심리요인

을 검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가정 청소년의 비행에 있

어서, 결손이라는 가족의 구조적 환경이 아닌 가족과정

주의에 초점을 두고 가족관계가 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경로에서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개인내적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가를 검증하고자 한

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

를 설정하였다.

첫째, 한부모가정 청소년의 비행에 가족관계, 자기효

능감 및 자아존중감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

둘째, 한부모가정 청소년의 가족관계가 비행에 영향

을 미치는 경로에서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

은 보호요인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한부모가정 청소년 비행의 영향 요인
1.1 가족관계
가족 구조의 전환을 경험한 한부모가정 자녀는 발달

과정에 있어서 외현화 및 내면화 문제행동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26]. 청소년기에 한부모가정이 되는 경험

은 내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며,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기 

어려운 경우, 가출, 비행 등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3]. 이와 같이 한부모가

정 청소년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항상 부

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들어, 한부

모가정의 가족구조적요인보다 가족관계의 질에 따라서 

한부모가정 청소년의 적응이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결

과가 강조되고 있다.  즉, 한부모가정 자녀의 적응은 부

모가 자녀를 얼마나 수용적이고 지지적인 태도로 지원

하는지 그 ‘관계의 질’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27]. 

가족관계는 가족성원 간의 유대감이나 친밀의 정도를 

의미하고, 특히 청소년이 인식하는 가족관계의 질은 부

모자녀 간 관계와 부모양육태도 등이 주요 예측 변인이

다[9]. 한부모가정 청소년의 비행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적 유대감 등 가족관계의 질에 영향을 받고 있다

[28].

사회적 유대이론에 따르면, 부모와의 유대감 및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기대에 순

응해야 한다는 내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기에 일탈행

동을 쉽게 범할 수 있다[29]. 가족유대가 낮을수록 청소

년들의 일탈행동 수준은 높아졌고[30], 가족응집력이 

낮은 가정의 청소년이 높은 비행 정도를 보인다고 하였

다[31]. 낮은 부모 지지는 높은 수준의 외현화문제와 관

련되고, 높은 부모 지지가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해주는 

요인이 된다[32]. 청소년들의 일탈행동 무경험 집단과 

경험 집단 특성 간 차이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일탈행동 

경험 집단의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지원은 

더 적게 받았으며, 부모의 양육태도 또한 더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33]. 또한 청소년기 비행행동의 감

소를 위해 부모양육행동의 초기강화가 중요하며, 청소

년기에 부모양육행동에 초점을 둔 가족체계 개입이 비

행행동의 감소 및 완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확인하였

다[34]. 

1.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일상사의 사건과 자신의 기능수준에 

대해 통제력을 행사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말

하며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기제 중 하나이다[35]. 자기

효능감은 청소년의 행동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변인

이다. 자기효능감과 일탈행동의 관계는 다양한 각도에

서 검토되고 있다. 자기효능감과 청소년의 일탈행동의 

상관을 구한 결과,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인 자기조절 

효능감이 낮은 청소년일수록 일탈행동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36].

이와 반대로, 자기조절 효능감이 높아질수록 휴대폰 

의존에 대한 강박·금단적 증상과 사용통제의 어려움이 

낮아졌다[37]. 이는 청소년기 발달상 자기효능감 형성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 Vol. 14 No. 11762

과 향상이 매우 중요하며, 충동성과 통제성이 연관된 

자기효능감의 자기조절능력이 청소년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유해매체의 남용 및 의존과 같은 비행행동의 

위험요인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자기효능감

은 건강위험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흡

연과 음주 및 약물, 비행 등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요

인으로 작용한다[38]. 

1.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주요한 타인과의 사회적, 정서적 경험

을 통해 그들의 반응과 평가를 반영하는 평가 과정이

다. 또한 주위 인물과의 사회적인 비교 과정이고 행위 

결과에 의하여 자기 역량을 평가하는 자기귀인과정이

다[39]. 자아존중감이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 요인으로 밝혀진 연구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은 학

업수행능력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비행이나 일탈 행동

의 예언변인이 되기도 한다[40]. 낮은 자아존중감이 청

소년 비행의 원인이라고 제시한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소수집단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면 자아존중

감이 낮아지고 낮은 자아존중감이 청소년 비행으로 이

어지게 된다[41]. 특히, 비행 청소년의 재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이 강조되고 있다

[42][43].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가출빈도는 감소

하였다[44][45]. 

자아존중감이 높은 한부모가정의 청소년은 자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46]. 이와 같이 자아존중감

은 열악한 환경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는 보호요인으

로 작용하고, 청소년의 건강관련행위를 유의하게 예측

하고 비행과의 상관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8][47].

2. 가족관계,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과 청소년 비  
   행의 관계
청소년기에 중요한 심리적 자원인 자기효능감의 형

성과 발전에 있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는 

부모라고 밝혀졌다[35]. 특히, 부모와의 유대관계 정도

는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의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부모와의 유대관계가 높은 청소년은 긍정적 피드백을 

받아 스스로 무엇인가 해낼 수 있다는 믿음 역시 증가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48]. 부모와의 유대관계와 함께 

가족관계의 주요 요인인 부모양육태도에 관련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는 자기

효능감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의 양육태도가 자녀에게 긍정적으로 지각될수록 청소

년의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9]. 고등학

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남녀 학생 모두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를 존중할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았고[50], 중학생의 부모-자녀 유대관계와 자살사고

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하게 검

증되었다[48]. 이와 같이 가족관계 질의 주요 변인이 되

는 긍정적 부모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을 형

성하고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1].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는 긍정적인 가족관계가 영향

을 미친다. 가족과 관련된 자아존중감은 상호관계를 통

해 가족들에게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비추어졌는지의 

경험에 따라서 태도가 결정되므로 부모와의 친밀감, 가

족의 응집과 적응과 같은 가족관계가 주요한 관련 변수

이다[52]. 한부모가정 청소년의 부모와의 관계의 질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53]. 경제적, 구조적 측면에서 열악한 가정환

경을 갖고 있는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그들에게 긍정적

인 가족관계가 형성된다면 자아존중감 형성에 도움이 

된다[3]. 

가족요인인 부모 변인과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 간 관

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경로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모두 유의한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54]. 지지적 부모

양육태도는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을 높여 비행과 같

은 외현화 문제 수준을 낮추었다. 국내 연구에서도 이

러한 매개 경로는 유의하여 부모의 수용과 감독은 청소

년들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변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외현화 문제 수준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55]. 또한 자

아존중감이 낮고 가족 간의 유대가 약할수록 초, 중, 고

등학생들은 가출충동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56].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력 있는 변인인 가족

의 결속력과 적응력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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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이는 가족관계가 긍정적일

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고, 문제행동이 적어진

다는 것을 의미한다[57]. 

Ⅲ. 방법 및 절차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청소년의 비행은 

가족관계에 의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

였다. 또한 이 두 변수 사이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자기

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매개효과를 갖는다고 가정하였

다. 한편, 가족관계,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

감이 비행에 미치는 경로를 명확히 검증하기 위해서 청

소년 비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성

별, 경제수준, 학업성적, 학년은 통제변수로 모형에 포

함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2.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 활용한 분석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

구원에서 2012년에 수행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지원방안 연구’의 자료이다. 이 조사는 전국 16개 시·도

의 초등학생(4∼6학년), 중학생(1∼3학년) 및 일반계고

와 전문계고를 포함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 여 고

등학생(1∼3학년)을 대상으로 층화다단계집락표집

(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 방법을 사용

하여 수행된 전국 단위의 대규모 횡단조사이다. 총 표

본조사수는 8,745명이고 초등학교 3,185명(36.4%), 중학

교 2,986명(34.1%), 고등학교 2,574명(29.4%)으로 조사

되었다. 한부모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는 한부모가정의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

고 이들의 총 표본조사수는 523명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측정변수에 대한 결측 자료를 제외하고 중학생 

233명과 고등학생 283명으로 총 516명의 자료를 사용

하였다2).

3. 측정도구3)

3.1 비행 
비행은 흡연, 음주, 절도, 폭행, 강탈, 무단결석, 가출, 

음란물(영상, 사진, 서적), 도박(인터넷 포함), 공공기물 

파손행위 등의 청소년 비행과 관련된 10개 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 범위

는 ‘전혀 없음(1점)’, ‘1∼2번(2점)’, ‘3∼4번(3점)’, ‘5번 

이상(4점)’으로 이루어져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비행 

행동의 경험 빈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서의 신뢰도는 ɑ=.787로 나타났다.

3.2 가족관계
가족관계는 가족관계 질의 변인으로 측정하고 총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항들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우리 가족은 서로 아껴준다’, ‘우리 가족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긴다’, ‘우리가족은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도와 준다’, ‘우리 가족은 서로 친하다’,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다’의 내용으

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 

범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로 

이루어져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구성원 간의 유대

감이나 친밀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에서의 신뢰도는 ɑ=.934로 나타났다.  

2) 본 연구에서는 주요 변수에 있어서 과반수이상이 누락된 변수는 통

계적으로 문제가 되기에 제외하였고[58], 통계처리과정에서 결측 처

리는 EM(expectation-maximization)에 의하여 처리하였다[59]. 

3)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변수들의 측정도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

원에서 실시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Ⅱ’[9]에서 활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측정도구는 전문가 자문회의, 

전문가의견조사 및 예비조사의 과정을 거쳐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

원에서 개발한 ‘한국 청소년 건강 및 안전(보호)지표’이다[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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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총 3문항으로 ‘나는 노력하면 대부분의 

일을 잘 할 수 있다’,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나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

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점

수 범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

로 이루어져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다

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ɑ=.870으로 

나타났다.  

3.4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총 5문항으로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

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좋은 성품

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

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

체로 만족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 범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

렇다(4점)’로 이루어져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

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ɑ=.914로 나타났다.  

3.5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근거에 따라서 한부모가

정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성

별, 경제수준, 학업성적 및 학년을 통제변수로 모형에 

포함하였다[9]. 성별은 남성이 ‘1’, 여성은 ‘0’으로 처리

하였다. 경제수준은 ‘매우 못산다(1점)∼매우 잘산다(7

점)’로 구성된 7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청

소년이 지각하는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

한다. 학업성적은 ‘매우 못하는 수준(1점)∼매우 잘하는 

수준(5점)’으로 구성된 5점 리커트 척도이고 점수가 높

을수록 청소년의 학업성적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

년은 중학교 1학년을 ‘1’로 표기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순차적으로 높은 번호를 매겨서 고등학교 3학년은 ‘6’으

로 처리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학년이 높다

는 것을 의미한다. 

4.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18.0과 AMOS 18.0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기초통계자료를 파악하기 위해서 기술통계를, 

변수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척도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내적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한부모가정의 가족관계, 자기효능

감 및 자아존중감이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

를 파악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SEM)을 분석하

고,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서 부트스트랩 방식(bootstrapping)을 적용하였다.  

Ⅳ.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는 [표 1]에서와 같이 남학생은 277명

(53.7%), 여학생은 239명(46.3%)으로 나타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았다. 학교급별은 중학생은 233명

(45.2%), 고등학생은 283명(54.8%)으로 고등학생이 보

다 많은 분포를 보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고등학교 2

학년이 105명(20.3%)으로 가장 많았다. 

변수 구분 빈도 백분율(%)

성    별 남 277 53.7
여 239 46.3

학교급별
중학교

1학년 80
233

15.5
45.22학년 57 11.0

3학년 96 18.6

고등학교
1학년 96

283
18.6

54.82학년 105 20.3
3학년 82 15.9

표 1. 조사대상자의 특성 (N = 516)

  
2. 주요 변수의 정규성 검증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수집된 자료에 대한 기초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변수

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가족관계 2.99(SD=.74), 자기효

능감 2.94(SD=.65), 자아존중감 2.94(SD=.70), 비행 

1.40(SD=.49), 경제수준 3.50(SD=1.14), 학업성적 

2.54(SD=.98)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정규성 가정을 왜도와 첨도로 확인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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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분포 조건인 왜도 < 2, 첨도 < 4 이하로 구조방정

식모형의 정규가정을 충족하고 있다. 

변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가족관계 2.99 .74 -.47 .04
자기효능감 2.94 .65 -.29 .29
자아존중감 2.94 .70 -.38 .01

비행 1.40 .49 1.87 2.97
경제수준 3.50 1.14 .21 .07
학업성적 2.54 .98 .40 -.09

표 2. 주요 변수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N = 516)

3.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표 3]과 같다. 가족관계는 

비행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자기효능감 및 자

아존중감과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기효능감

과 자아존중감은 비행과 부적인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인 성별은 비행과만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

고, 경제수준은 가족관계,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과 정

적인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은 성별 이외에는 

모두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는데, 가족관계,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경제수준과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비행과

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학년은 자아존중감과만 

정적인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계수는 모두 절대값 r=.6보다 낮아 다중

공선성의 문제는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었다. 보다 엄

격한 검증을 위하여 분산팽창지수(VIF)를 확인한 결과, 

1.334∼1.526으로 모두 2를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

제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 (2) (3) (4) (5) (6) (7) (8)

(1)가족관계 1
(2)자기효능감 .450** 1
(3)자아존중감 .484** .561** 1

(4)비행 -.117** -.017* -.070* 1
(5)성별 -.073 -.022 -.055 -.260** 1

(6)경제수준 .233** .170** .160** -.035 -.027 1
(7)학업성적 .155** .216** .210** -.099** -.009 .139** 1
(8)학년 -.015 .065 .115** .081 .040 -.259 .124 1

 *p<.05, **p<.01

표 3.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N = 516)

  

4. 연구모형 분석
4.1 측정모형 분석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에서는 구조모형의 분석을 통해 

변수간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전에 연구모형에 포함된 

개념들이 적절하게 측정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

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 가족관계, 자기효능감, 자

아존중감, 비행은 잠재변수로서 측정모형이 적합한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가족관계, 자기효

능감 및 자아존중감은 각 문항이 측정 변수로 분석되었

고, 비행은 3개 요인으로 범주화되었다. 분석결과, 측정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χ2=187.125(df=61), 

p=.000으로 카이제곱통계량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

났고, CMIN/DF값이 3.068로 나타나 본 연구 모형이 표

본공분산행렬을 잘 적합 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한 TLI=.901, CFI=.932로 모두 .90 이상이고 RMSEA값

이 .08로 연구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

다. 또한 측정변수들은 잠재변수에 대해 모든 변수의 

요인적재량이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수들을 적절히 반영하여 

구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4.2 구조모형 분석
본 연구의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를 제시한 것은 [표 4]

와 같다. 분석결과, 자기효능감과 비행 간의 관계를 제

외하고 모든 변수 간의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나타났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관

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날수록 자기효능감

은 높아지고(.396), 자아존중감도 높아졌으며(.458), 비

행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78).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비행이 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377). 그러나 자기효능감은 비행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금까지 분석한 구조모형의 결과를 경로도형으로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청소년이 가족관계의 유대 

및 친밀감을 높게 인식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비행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자아존

중감과 같은 청소년의 심리내적 보호요인은 비행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의 수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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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변화함으로써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력 있는 중요

한 변수가 된다. 

측정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S.E C.R
가족관계 → 비행 -.178 -.117 .021 -4.325***
자기효능감 → 

비행 .010 .017 .025 .762
자아존중감 → 

비행 -.377 -.398 .035 -8.743***
가족관계 → 
자기효능감 .396 .450 .029 6.881***
가족관계 → 
자아존중감 .458 .484 .035 9.825***

***p<.001

표 4.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N = 516)

그림 2. 가족관계,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비행의 경로모형

반면, 자기효능감은 청소년의 비행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은 청소년의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

한 변수로서 청소년의 비행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인

다[36-38]. 본 연구에서 이러한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

를 보이는 것은 본 조사에서 활용된 척도의 하위 범주

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기존의 연구

들이 자기효능감의 척도를 구성하는 범주 중 자기조절 

효능감에 초점을 두고 청소년 비행 간의 관계를 설명한 

반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효능감 척도는 하위 변

인 중 자신감에 초점을 맞춘 것과 관련되는 것으로 여

겨진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비행과 같은 일탈행동

과 관련이 있는 충동성과 통제성이 연관된 하위 변인인 

자기조절 효능감을 포함하여 자기효능감을 보다 세부

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부트스트랩 방식을 이용하여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를 검증하였고,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전체모형에서 

가족관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는 경로에서 유의

한 결과가 나타났고, 부트스트랩을 실시한 결과, 간접효

과의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127∼

-.030) 영가설이 기각되어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비표준화 표준화 SE 95% b-c 신뢰구간

간접효과 -.082** -.057 .035 (-.127∼-.030**)

**p<.01

표 5. bootstrapping을 적용한 매개효과 검증

  

Ⅴ. 논의

본 연구는 한부모가정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족관

계가 청소년의 개인내적 심리요인인 자기효능감과 자

아존중감을 통하여 비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지 그 경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관계는 청소년 비행에 부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한부모가

정 자녀의 적응은 가족관계의 질로 파악해야 한다는 선

행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즉, 가족성원간의 유대감이

나 친밀감, 부모자녀 간 관계의 수준에 따라서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비행이 영향을 받는다[28]. 본 연구 결과

는 가족유대가 낮을수록 청소년의 일탈행동 수준이 높

아지고 가족응집력이 낮은 가정의 청소년이 높은 비행 

정도를 보인다는 선행연구[29-31]와 일치한다. 

둘째, 가족관계는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

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유대관계 정도는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의 수준을 결정

하는 요인으로 가족관계의 질과 자기효능감은 밀접한 

관계가 있고[48], 한부모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가족의 응집과 부모와의 친밀감 등 가족관계와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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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변수로서 가족관계 질의 수준에 따라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영향을 받게 된다[3][53]. 이러한 기존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는 가족관계가 자

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과 정적인 관계로 유의하게 검

증되었다. 

셋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고 가족관계와 비행의 경로에서 부분매개를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 변인과 같은 

가족요인과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 간 관계에서 자아존

중감의 유의한 매개효과가 검증된 선행연구[54]와 일치

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제언은 다

음과 같다. 첫째, 한부모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행과 

같은 외현화 문제를 예방하거나 개입할 때 가족관계 증

진에 초점을 두는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 연구의 경향

은 가족구조의 취약성이 아닌 가족 기능과 가족 탄력성

과 같은 가족 요인에 초점을 두고, 문제행동을 일으키

게 되는 환경에 속해있다 하더라도 모든 한부모가정 자

녀들이 부적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61]. 특히 가족성원 간의 유대감이나 친

밀감, 부모자녀관계, 부모의 양육태도와 같은 가족관계

의 질에 따라서 한부모가정 자녀의 적응이 영향을 받

고, 청소년 비행은 이러한 가족관계의 질에 영향을 받

는다는 연구결과가 강조된다[29][62]. 따라서 한부모가

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족중심의 실천적·제도적인 접

근방법을 활용하는 것은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를 효과

적으로 예방하고 개입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둘째, 가족관계는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

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한부모가정 청소년

이 인식하는 긍정적인 가족관계의 경험은 청소년의 자

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과 같은 개인내적 심리요인을 

강화하게 한다. 한부모가정 자녀들이 자신이 처한 어려

운 상황을 극복하고 변화된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보

호요인이 있다는 선행연구에 따르면[15-18], 자기효능

감과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적응을 돕는 중요한 개인

내적 보호요인이다. 따라서 한부모가정의 가족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청소년의 개인내적 보호요인을 

강화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가족관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청소년 비행에 영향

을 미치는 구조적 경로를 검증함으로써 자아존중감의 

중요한 기능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한부모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개입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를 살

펴보면, 주로 아동을 대상으로 개인의 심리·정서적 요

인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

는 내용이 대부분이다[22][23][25][63][64]. 한부모가정 

자녀는 발달 단계에 따라 상황에 대한 이해도나 스트레

스 상황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다르므로[3], 아동과는 차

별화된 내용으로 청소년기 발달 단계의 특성을 고려하

고, 한부모가정의 가족성원 간의 유대감과 친밀감을 강

화할 수 있는 가족관계를 고려한 맥락에서 청소년의 자

아존중감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 있어서, 한부모가정은 한부모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하는 부모자녀관계가 가족관계의 

핵심 요인이지만, 한부모 이외에 함께 살아가는 다른 

성인 가구원이나 청소년의 형제자매를 고려하여 한부

모가정의 가족관계를 가족체계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

요가 있다. 청소년이 있는 한부모가정 대상의 가족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가족 전체나 청소년의 멘

토 또는 한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부모교육 프로

그램의 개발과 실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한부모가정을 가족구조적인 

측면이 아니라 가족관계에 초점을 두고 청소년 비행과

의 관계를 파악하였고, 한부모가정 청소년이 인식하는 

가족관계,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고, 개인내적 심리요인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를 

지원하고 강화하는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

다는 점을 규명하였다. 또한 전국 단위의 대규모 횡단

조사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

을 높일 수 있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미 조사를 실시한 데이터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한부

모가정의 다양한 가족 유형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

다. 한부모가정 청소년의 가족관계 변인을 보다 명확하

게 탐색하기 위해서는 부자, 부녀, 모자, 모녀 가족의 형

태와 형제자매 및 함께 살고 있는 조부모 등의 성인 가

구원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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